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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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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spous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uples with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03 couples (103 husbands, 103 wives) with children with ADHD visiting child adolescent psychiatry clinic or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in Seoul, Gyeonggi-do,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0 and AMOS 20.0 program. Results: The parenting efficacy of husbands
and wives had direct actor effect (β=-.69, p=.004; β=-.60, p=.004) and partner effect (β=-.22, p=.007; β=-.18, p=.026) on their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husbands and wives’s parenting efficacy had a direct actor effect (β=-.25, p=.031; β=-.21, p=.025) on their depression and indirect
actor effect (β=-.25, p=.004; β=-.34, p=.004) through parenting stress on their depression. However, parenting stress did not show a partner
effect on depression. Husband and wife's parenting efficacy had a direct effect (β=.46, p=.004; β=.25, p=.009) on perceived spousal support. 
The effects of husbands and wives were the same in actor effect size (χ2 differences=0.74, p=.390) and partner effect size (χ2 differences=0.20,
p=.652) of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the effect sizes of husbands and wives were the same in actor effect size (χ2

differences=0.93, p=.334) and partner effect size (χ2 differences=0.15, p=.704) for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maximize interaction between couples with 
ADH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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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행동 장애 중의 하나로

서, 일차적으로 주의집중력 부족, 과잉행동 및 충동성으로 인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관계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병이다[1]. 주로 ADHD는 12세 이전에 발병하여 다수

의 경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장애로 아동의 경우 5%, 성인은 2.5%

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1]. 우리나라의 경우도 20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ADHD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44,741명이었

으나 2022년에는 81,512명으로 약 3만6천771명이 증가하여 82.19%

의 증가율을 보였다[2].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 해 ADHD 치료 환자는 오천여 명 정도로 

ADHD 추정 유병률 6.5%를 대입해 환산할 경우, 실제 치료율은 

10.0% 이하로서 다른 신체질환에 비해 치료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3]. 또한 ADHD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 550명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치료를 자의로 중단한 적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 이는 주로 부모 또는 자녀 스스로 증상

이 나았다고 판단하거나(34.0%),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거부(18.0%), 

자녀가 통원 자체를 거부한다(14.0%) 등의 이유였다[3]. 실제적으

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자녀의 

ADHD를 질병으로 인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ADHD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많은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3].

ADHD 아동･청소년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행

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반항적이며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며 사소한 일, 과제 등을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ADHD 자녀를 둔 부부는 건강한 자녀를 둔 부부에 비해 훨

씬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4]. ADHD 자녀를 둔 부부에게 

있어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로도 심각성을 띄지만, 자녀의 장애

와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부부의 갈등과 우울을 초래함으로써 가

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4,5]. 또한 ADHD 

자녀를 둔 부부들은 자녀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실

망하게 되고, 일반 자녀들과의 차이에서 오는 반복적인 실망감의 

누적으로 인해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즉 

ADHD 자녀의 문제가 심할수록 부부의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것

이다. 특히 ADHD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의 정신과 치료와 약물 

투여 등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가지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

험한다[4,5]. 이는 부모와 ADHD 자녀 간에 부정적 의사소통을 야

기하여 자녀의 장애를 심화시키거나,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부부간 유대감 약화, 갈등 및 이혼, 별거 등의 가족 해체까지도 불

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와 같이 ADHD 자녀를 둔 부

부는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

울감,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및 좌절감 등을 겪는다[4,5]. 이

러한 측면에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ADHD 자녀를 둔 부부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ADHD 자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

료를 통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ADHD 진단을 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부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5]. ADHD를 진단받은 자녀들은 끊임

없이 요구 사항을 만들어내며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이 있어 부부는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떨어지고 부부 스스로 

자신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어 ADHD 자녀를 둔 

부부는 건강한 자녀를 둔 부부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자신을 양육과 관련

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6]. 이러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저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죄책감과 우울을 증가시킨다[7]. 

또한 최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8]. 배우자의 지지는 가족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9]. 많은 선행연구에서 배우자와 불화가 있거나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는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고[8,9], 적

극적인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9].

이와 같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관련 연구에서 부부

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해 볼 때, 양육스트레스를 

Hobfoll[10]의 자원보존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원 보

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존재로서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간의 역동이 스트레스 원의 역할

을 하고, 스트레스 인자와 사건들이 자원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 이에 많은 연구에서 장애 자녀를 돌

보는 부부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인

해 좌절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보존이론과 관련하여 부부의 양육효능감이 양

육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선행연구

[11,12]는 있으나, ADHD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다.

더욱이 자녀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양육해야 하는 ADHD 자녀

를 둔 부부에게 있어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부부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부부나 커플 간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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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랜 시간 함께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상호관

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Cook과 Kenny[13]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APIM)의 커

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APIM은 부부처럼 짝 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양방향 간 영향을 평가하고 상호의존

성이 존재하는 자료의 예측 관계를 검증할 때 이용되며, 특정 관

계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13]. APIM은 커플관계의 자료를 하나의 모형 내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는데 적절한 분석방법이며, 상대방

에 미치는 영향력이 누가 더 큰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

문에 대인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

다[13].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APIM

의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커플 간 차이와 커플 내 

영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4,15]. 지금까지 자녀 양육과 관

련한 APIM을 이용한 연구로 부부갈등[15], 스트레스와 우울[14] 

등이 있다. 그러나 ADHD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의 충동조절 등

의 행동문제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있어 상호 의존적으

로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커플 간

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Hobfoll[10]의 자원 보존 이론과 문헌고찰을 토

대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Cook과 Kenny[13]의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상호의

존적 관계에 있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변인들 간 자기효과

와 상대방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ADHD 자녀

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을 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 전략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

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

과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

레스와 우울 정도 및 차이를 파악한다.

2)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파악한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Hobfoll 

[10]의 자원 보존 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념적 기틀을 설정

하였다. 특히 부부 간 상호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ook과 

Kenny[13]의 커플관계자료의 분석방법인 APIM을 적용하여 연구

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APIM에서는 자신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actor effect)라 하며, 

상대방이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라 한다.

Hobfoll[10]은 좋은 관계형성은 사람들이 자원을 획득하는데 가

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상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을 때 자원은 손실되고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서적 

소진은 외부와 단절함으로써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다[10]. 자원보존이론과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내적 자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두는 

자원을 유지 및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원의 상실은 스트

레스가 발생하므로 적은 자원을 가진 개인은 잠재적인 자원 상실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개인은 미래의 자원획득을 위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에서 이 자원보존이론을 활

용하고 있다[11,12]. Kim과 Ha[11]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고, Nam 등[12]도 자원보존이론을 중심으로 발달지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ADHD 자녀를 둔 부부가 주

관적으로 인식하는 양육효능감[7,11,12]을 개인 내적 자원으로 보

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8,9]를 외적 자원으로 보

아 이들이 상황인식인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양

육스트레스는 정서적 소진인 우울[4,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족 관계 내에서 배우자의 지

지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매개역할을 한

다는 연구[8,9]를 근거로 양육효능감이 배우자의 지지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

하였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상호의존적 관

계에 있는 부부 변인들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Cook과 Kenny[13]의 APIM을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의 양

육효능감이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받으

며, 양육스트레스 또한 자신과 배우자의 우울[9,14]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1>.

APIM에서는 커플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

로 가정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며,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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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종속변수를 추정할 때 독립변수로 추정되지 않는 부분(잔

차, residual)이 자녀 또는 확대가족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

명될 수 있으므로 잔차(residual)간 상관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3]. 이처럼 잔차 간 상관을 가정하면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순수

한 설명력을 추정할 수 있다[13]. 따라서 본 가설적 모형에서도 남

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

며,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 우울은 잔차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

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4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4개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 자녀를 둔 부부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103쌍(남편 103명, 아내 103명, 총 206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커플이 분석 단위가 되므로 부

부를 쌍으로 총 150쌍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10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73.3%),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7쌍을 제외한 

103쌍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경로분석의 경우 표본

의 크기는 추정되는 모수 개수의 최소한 2~5배가 되어야 하며[16], 

모수가 14개인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최소한의 표본 수보다 크

므로 안정된 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ook과 Kenny[13]는 상호의

존성이 있는 커플관계 자료에서 표본 수가 80쌍이고 변수의 상관

관계가 .4 이상이면 .96의 power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

서 부부를 쌍으로 표집하는 본 연구의 탈락률을 약 30%로 고려하

였을 때 본 연구의 표본 수는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무난한 크기라 할 수 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부부의 연령, 종교, 교육 정도, 직

업, 월 가족 소득, ADHD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효능감 16문

항, 배우자 지지 13문항, 양육스트레스 30문항, 우울 20문항으로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원저자와 번안자의 사용승

인을 받았다.

1) 양육효능감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7]이 개발한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PSOC) 도구를 Shin과 Chung[18]이 번안하고 수정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

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등의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합산한 점

수가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과 Chu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Figure 1.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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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78이었고, 본 연구에서 남편의 Cronbach’s α=.87, 아내의 Cron-

bach’s α=.86이었다.

2) 배우자 지지

Abidin[19]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의 하위 척도인 배

우자 협력을 Shin과 Chung[18]이 번안･수정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본 도구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서로 대화하고 배우자와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배우자는 내가 부모 역할을 쉽게 하도록 해

준다’, ‘배우자와 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눈다’ 등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으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과 

Chu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구에서 남편

의 Cronbach’s α=.89, 아내의 Cronbach’s α=.91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Abidin[19]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Seo[20]가 번안하고, Shin과 Chung[18]이 수정･보완

한 3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부부가 자녀 양육에

서 경험하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이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를 포함한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내 자녀는 다른 아이보다 부모에게 요구하

는 것이 많다’ 등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이다. 긍정문으로 표현된 11문

항은 역 채점을 하였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Shin과 Chu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

구에서 남편의 Cronbach’s α=.87, 아내의 Cronbach’s α=.89였다.

4) 우울

Randloff[21]가 개발한 우울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를 Chon 등[22]이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통

합적 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

항은 0점에서부터 3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

수 범위는 0~60점으로 16점 이상은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우울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각자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n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남편의 Cronbach’s α=.88, 아내의 Cronbach’s α

=.93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KHUIRB-15-021)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루어

졌다. 자녀의 질환 노출을 꺼려하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특

성을 고려하여 편의표출과 표출된 대상자가 연구대상자 선정조

건에 맞는 지인을 소개해주는 방식의 눈덩이표출방법을 이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직접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가 가능한 4개의 센터와 4개의 외

래를 선정하고, 약속된 날짜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였다.

각 기관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ADHD 자녀를 둔 부모를 소

개받아 본 연구의 목적, 대상, 연구 절차, 연구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이점,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 연구의 자발적 참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기간 중 원

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연구 참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센터나 병원 이용에 부당한 영향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내외였고, 수거가 즉시 가능

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부부 중 한 

명만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연구자가 한 명만 대면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부일지라도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

목적, 설문방법, 동의서 및 설문지를 밀봉이 가능한 봉투에 담아 

배부하였다. 작성된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는 약속된 날짜에 가져

오거나 회신주소가 포함된 동봉한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도

록 하였다. 본 연구는 커플 관계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이므로 설

문지에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연구 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 우

울 정도와 차이는 평균, 표준편차와 t-test로 분석하였다.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는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으며,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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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설

적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 (χ2), χ2/df, RMSEA 

(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증분적합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와 TLI (Turker-Lewis Index)로 확인하였다.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크기를 비

교하기 위하여 등가제약을 설정한 모형에서 χ2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추정된 계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Z점수로 표준화하였고, 이 점수를 사용하여 

효과추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종교, 학력, 직업유무, 가족 

월 소득, ADHD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확인하였다(Table 1). 연령

은 남편의 경우, 40~49세 70.8%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아내의 경

우도 40~49세 52.4%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남

편 55.4%, 아내 69.9%였으며, 학력은 남편(50.5%)과 아내(43.7%) 모

두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남편의 99.0%가 있었고, 아내

는 44.7%가 있었다. 월 가족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34.0%로 가장 

많았다. ADHD 자녀의 성별은 남아(70.8%)가 여아(29.2%)보다 많

았으며, 자녀의 연령은 10~14세(50.5%)가 가장 많았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Husbands (n (%)) Wives (n (%))

Age 30~39 25 (24.3) 46 (44.7)

40~49 73 (70.8) 54 (52.4)

≥ 50 5 (4.9) 3 (2.9)

Religion have 57 (55.4) 72 (69.9)

have not 46 (44.6) 31 (30.1)

Education ≤ High school 28 (27.2) 33 (32.0)

College 23 (22.3) 25 (24.3)

≥ University 52 (50.5) 45 (43.7)

Job have 102 (99.0) 46 (44.7)

have not 1 (1.0) 57 (55.3)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 200 16 (15.5)

200~299 28 (27.2)

300~399 24 (23.3)

≥ 400 35 (34.0)

ADHD Child‘s gender Male 73 (70.8)

Female 30 (29.2)

ADHD Child‘s age ≤ 5 6 (5.8)

6~9 40 (38.8)

10~14 52 (50.5)

≥ 15 5 (4.9)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uples with ADHD Children (N=103 pairs)

Variables
Husbands (n=103) Wives (n=103)

t p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Parenting efficacy 50.39±8.08 30 74 0.43 0.66 50.07±8.69 30 80 0.73 1.32 -0.30 .765

Spousal support 42.22±7.67 19 58 -0.51 0.33 40.20±9.02 17 62 -0.05 -0.34 -2.47 .015

Parenting stress 84.72±14.03 47 139 0.09 0.57 89.73±15.65 47 138 0.09 0.57 3.57 .001

Depression 14.94±8.38 3 46 1.07 1.17 17.82±10.22 0 57 0.99 1.83 2.79 .006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Table 2. Level of Parenting Efficacy, Spousal Support,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uples with ADHD Children (N=103 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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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정도 및 차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

스와 우울 정도 및 차이를 확인한 결과(Table 2), 양육효능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0.30, p=.765), 배우자 지지는 

남편 42.22(±7.67)점, 아내 40.20(±9.0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편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 정도가 더 높았다(t=-2.47, p=.015). 양

육스트레스는 남편 84.72(±14.03)점, 아내 89.73(±15.65)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아내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남편보

다 높았다(t=3.57, p=.001). 우울은 남편 14.94(±8.38)점, 아내 17.82(± 

10.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내의 우울 정도가 남편보다 

높았다(t=2.79, p=.006).

3.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측정변수들의 정규

성을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남편과 아내 각각 2 이

하의 범위를 보여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였고,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22~.73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NFI, CFI, TLI, RMSEA, 

SRM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NFI, CFI, TLI는 0.90 이상이면 모

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며, RMESA와 SRMR은 0.05보다 

작으면 좋음을, 0.10보다 작으면 보통을, 0.10 이상이면 낮은 적합

도임을 의미한다[23].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적 아내모형을 검증한 결과,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χ2=15.40, df=9, p=.081, NFI=.96, CFI=.98, TLI=.94, RMSEA=.07, SRMR 

=.05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을 확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검

증을 통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다중상관가중치(Squared Multiple Correla-

tion: SMC)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외생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

를 의미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정도는 각각 우울 34.8%, 47.6%, 양육

스트레스 56.8%, 54.5%, 배우자 지지 21.0%, 6.0%로 나타났다.

남편의 우울에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총 효과 β

=-.50, 직접효과 β=-.25, 간접효과 β=-.25)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남편

의 양육스트레스(총 효과 β=.35, 직접효과 β=.35) 순이었다.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아내의 변인들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는 

없었으나, 아내의 양육효능감(β=-.18, p=.026)이 남편의 양육스트레

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남편의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자기효과(총 효과 β=-.70, 직접효과 β=-.69)가 있었으며, 아내의 자

기효능감(총 효과 β=-.18, 직접효과 β=-.18) 순이었다.

아내의 우울에는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자기효과(총 효

과 β=-.55, 직접효과 β=-.21, 간접효과 β=-.34)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총 효과 β=.52, 직접효과 β=.52) 순이었다. 아

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변인들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

과는 없었으나, 남편의 양육효능감(β=-.22, p=.007)이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총 

효과 크기 면에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Figure 2. Test for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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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총 효과 β=-.64, 직접효과 β=-.60, 간접효과 β=-.04), 남편

의 양육효능감(총 효과 β=-.22, 직접효과 β=-.22),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총 효과 β=-.16, 직접효과 β=-.16) 순이었다.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기저모형과의 χ2 값의 차이검증을 

통해 자기 효과(a=a’)와 상대방 효과(b=b’)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 효과

(χ2 differences=0.74, p=.390)와 상대방 효과(χ2 differences=0.20, p=.65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

대방 효과가 각각 동일한 크기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χ2 differences=0.93, p=.334)와 

상대방 효과(χ2 differences=0.15, p=.704)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동일한 크기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배

우자 지지(γ=.45, p<.001), 양육스트레스(γ=.41, p<.001)와 우울(γ=.24, 

p=.020)의 잔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

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특히 

자원 보존 이론[10]을 바탕으로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

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Cook과 Kenny[13]의 커플관

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 효과 간 크기 비교에 초점

을 둠으로써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우울 예방과 중재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 및 차이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에서 양육

효능감에는 부부 간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

와 우울은 부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내의 양육효능감

은 평균 50.07(±8.69)점으로, 장애아동 엄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Kim의 연구[24]의 56.07(±8.16)보다도 낮은 점수이다. 이는 ADHD 

자녀의 엄마는 일반 아동 엄마보다 낮은 양육효능감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4,5]와 일관된 결과로, ADHD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의 반복적이나 통제되지 않는 문제 행동으로 인해 양육의 어

려움을 호소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3]. 더

욱이 ADHD는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함께 동반하고 있으므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남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 차이는 

ADHD 또는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정도와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ADHD 자녀를 둔 부부 각각이 지각하는 배우

자 지지는 남편에 비해 아내의 점수가 낮았으며, 부부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부가 각각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에 차

이가 있고[9],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부의 경우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가 남편이 지각하는 지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Kuem 등[2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즉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

을 아내가 주로 책임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

육함에 있어 아내가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

내의 점수가 높았으며, 부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

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주장한 Lee[9]

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높고, 특히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

우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보

고[7,9]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ADHD 자녀를 둔 부

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Kim[7]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 이에 자녀 양육에 남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양

육스트레스 완화 및 부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며 

특히 ADHD 자녀를 둔 부부에서도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우울 정도는 남편 

14.94점, 아내 17.8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내가 남편보다 

높았다. 우울도구인 CES-D[21]의 임상적 우울 절단점이 16점임을 

고려하면, 아내의 평균은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자녀를 둔 부부의 우울과 

관련한 Keum 등[25]의 연구에서 65.2%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심각한 수준의 확정적 우울이 34.8%라는 연구 결과와 일관

된 결과이다. 즉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우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부부 커플을 대상으로 부부 간 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또한 추후 ADHD 자녀를 둔 부부 대상의 커플자료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

트레스와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

보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적인 자기 효과가 있었다. 또한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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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직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양육스트레

스를 매개로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자기 효과가 

있었다. 또한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

에 직접적인 자기 효과가 있었다. 아직까지 남편의 양육과 관련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장애 자녀를 둔 남편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배우자 지지,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과 Cheon[2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

이 한다. 또한 발달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부적인 관계가 있었던 Choi[2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ADHD 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겪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어려움이 남편의 통제 범위를 넘어가거나 

변화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서 ADHD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우울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편

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이를 위해서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

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남편이 지

각하는 배우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부 간 

협력이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애 아동을 가진 부부

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Jeon[28]의 연

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ADHD 자녀를 둔 남편에게 배우자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등의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될 수 있다. 한편, ADHD 자녀를 둔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아내 변인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는 없었으나, 아내의 양

육효능감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

었다. 본 연구결과 남편의 우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로 확인되었으므로 아내의 양육효능

감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

편의 우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발달장애 아

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30]와 마찬가지로 ADHD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발생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내의 내적 자원인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편의 시간적 제한으로 ADHD 자녀 양육

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울 경우 아내에게 제공되

는 교육프로그램의 중재로 아내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남

편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춰 간접적으로는 남편의 우울을 낮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편의 양육스트

레스에는 남편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자기효과가 있으므

로 부부커플 대상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간호중재가 가장 효율

적일 것이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배우자 지지와 양육효

능감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

면,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과로 아내의 양육스트

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직접적인 자기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

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자기 효과도 있었다. 이는 아내

의 우울과 관련하여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정서

에 영향을 미쳐 우울이나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Kim[7]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Park과 Sung[4], Kim[7]의 연구에서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 이는 아내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

스가 낮아진다는 Park과 Cheon[5]의 연구와도 결과가 일치하며,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더 반응적이고 덜 처벌적이며, 

자녀와 더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더 수용적인 태

도를 보인다는 Park과 Sung[4]의 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ADHD 증상을 보이는 자녀 양육 시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

록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

처함으로써 부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덜 느끼고 양육스트

레스 상황을 잘 극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ADHD 자녀를 둔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우울을 예방

할 수 있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내 또한 

의사소통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ADHD 문제 행동에 대

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편, ADHD 자녀를 둔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 변인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는 없었으나,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특히 아내의 양

육스트레스에는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가 주는 자기효과

보다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주는 상대방 효과의 크기가 컸다. 아

내는 ADHD 자녀 양육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스트레

스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개인적 또는 외부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

능감은 양육에 대한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는데, 남편의 양육

효능감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장애자녀를 둔 남편의 역할 수행 정도가 

낮을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Lee[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ADHD 자녀를 둔 아내의 양육효능

감이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

개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남편의 양육효능감

이나 남편와의 관계, 양육 참여나 지지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소라고 한 연구[9] 등을 통해 최근에 남편의 역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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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제기되고, 남편의 역할 수행이 잘 이루어질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므로, ADHD 자녀를 둔 부부 역시 남편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적절한 양육 참여가 아내의 스트레스를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배우자의 지지를 늘림으로써 양

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구제척인 중재가 필요하다. 즉 ADHD 자녀

양육방법의 교육 뿐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소통하는 법,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ADHD 자녀를 둔 부부 대상의 자조모임 등

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

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부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ADHD 자녀를 둔 부부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가족상담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스크리닝을 

통한 ADHD 판정이후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부부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개인적인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자신이 보고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부부 각각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와의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함으로

써 커플 단위 내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상호영향력을 확인하지 못

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내적 자원인 양육효능감과 가족환경자원인 배

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의존

모형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연

구이다. 이를 통해 ADHD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

키기 위한 부부의 상호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효과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

틀을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ADHD 자녀를 둔 부부에게 제공될 간호 중재 시 부부 커플 대상

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

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식과 양육방법 등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배우자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부 대상의 구체적인 간

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서울과 경기 지역 4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4개의 아동･청소

년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는 ADHD 환아 부모를 편의 표집하

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ADHD 자녀를 둔 부부 전체에게 일반

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

소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Hobfoll[10]의 자원 보

존 이론과 Cook과 Kenny[13]의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

여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기효과가 있었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또한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우울에 직접적인 자기효과 뿐 아니라 남편의 양육스트레

스를 매개로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있었으므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양

육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아내의 양육효능감도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자기효과가 있었으며,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아내의 

우울에 직접적인 자기효과 뿐 아니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매

개로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가 있었다. 아내가 지

각하는 배우자의 지지 또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자기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아내의 양육효능감과 아

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아내의 양육스

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ADHD 아동 부부 대상의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부부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 이외에 선행연구를 토

대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독립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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